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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입력 : 2022-11-16 17:41:29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장순흥) 사회기여센터는 지난 7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캠퍼스에서 ‘다문화·탈북 배경

이주민의 평생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외대 제공

다문화 및 탈북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취업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 본 간담회는

평생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다문화 배경 이민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면하는 취·창업 문제를 이해하고 취·

창업 지원의 한계와 방안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취업 이혜주 담당자는 다문화 배경 이민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선호하

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부산시 외교통상과 남북협력지원팀 강정순 주무관

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 지원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채용 인센티브제 실효성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

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부산여성신문 유순희 대표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산업체 종사 직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 세제 지원과 인력 할당 쿼터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

였으며, 하나뿐인그회사 김지윤 대표는 다문화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양쪽의 문화와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국제무역에 큰 이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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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외대 권유리야 사회기여센터장은 ”다문화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대상 평생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산학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이었다.“며 “소외 계층을 위해 지산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협력을 도

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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